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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과자주민주통일을꿈꾼
국제활동가이현정:
삶과투쟁의발자취

고 이현정 님은 암 투병의 마지막 시기인 2022년 2월 중순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날인 3월 6일까지

병상에서 자신의 삶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술했습니다.

이 영상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혼신을 다해 의식을 추켜세우며 남긴 그의 구술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나는 1970년 9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나의 아버지는 대기업체의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다.

신흥 중산층. 이것이 어린 시절 나의 가정 배경이다.

나는 미국에 오기 직전,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파트 뒤편에는 논이

있었다. 겨울에는 논이 스케이트장이 되었고, 나는 동생과 이 곳에서 자주 놀았다.

여덟 형제의 장손인 아버지의 첫 딸로,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산 행복한 나날이었다.







미국으로 이주

1979년 어머니는 교환교수로 미국에

가셨다 . 그리고는 1980년 아버지도

미국으로 가셨고, 우리를 불렀다.

1981년 2월 나는 동생과 미국으로 왔다.

그날을 잊지 못한다 .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외할머니는 하염없이 우리를

바라 보았다.

로스앤젤레스공항에 아버지께서 마중

나오셨다 . 디즈니랜드를 구경갔고 ,

라스베가스를 갔다. 꿈과 같았다. 이 것이

나의 미국에 대한 첫 인상이다.

어머니가 교환교수로 있는 인디애나주에서

가족들은 재회했다. 미국에서의 삶이

시작됐고 꿈은 현실 속에서 사라져갔다.



“나는 외로웠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동양인이 단 두 명

뿐이었다. 나는 늘 식당 밖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다. 숨 막히는 답답함이 밀려왔다.

이 곳을 벗어나자!

나는 홀로 집을 나서서 매사추세츠 주의

한 기숙학교(Boarding School)로 갔다.

고등학교 3, 4학년을 여기서 보냈다.”

인종차별,
집을 나서다

미국 학교에서 나는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어느 날

화재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결국, 우리 가족은 플로리다주로 이주했다.



대학 4학년, “집안이 좋은” 동기들은 부모님의 연줄로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섰다. 나는 갈 곳을 찾지 못 했다. 또 혼자였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누렸던 부유한 생활, 미국학교에서 받았던

인종차별,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사시는 부모님, 남들과는 다르다고

느껴지는성정체성,싹트기시작한사회정의의식…

내삶은어디로향해야할지,아직은뒤엉킨실타래같았다.

대학과 나의 앞날…

나는 1989년콜럼비아대학영문학과에진학했다.

1991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반전

집회가열렸고나는여기에참석했다.

이후나는뉴욕맨하튼의반전시위에도참가하기시작했다.



성장의나날들



나는모험심이강한사람이다.

어린 때는 집을 나서서 먼 길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자주

잃었다.그래도또나갔다.
고등학교때는부모님곁을떠나기숙학교를다녔다.

고등학교 시절 , 나는 이집트를 갔었고 , 대학 때는 영국

런던에서 1년,체코프라하에서 3개월머물렀다.

대학을 나선 나는 어쩌면 홀로 길을 찾는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는지모른다.

이후의삶속에나는혼자가아니었다.

함께하는동지를만났고,조직을만났고,거리에서아우성치는

수많은민중을만났다.

사회 정의와 변혁을 꿈꾸는 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위한길을걷고있었고,나도그속에있었다.

이제길을잃을염려가없었다.나의불꽃같은삶이시작됐다

.



. 

“대학을나선나는 CAAAV Organizing Asian Communities

(캐브-반 아시안 폭력 대처위원회)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

했다. 1995년 3월 25일, 나는하루전경찰총격에의해살

해된 16살 난 중국계 이민자 황용신(Yong Xin Huang)의 가

족을 찾아 나섰다. 브루클린 일대를 무작정 뒤졌다. 어느

집에서통곡소리가들려문을두드렸다.누군가나왔고오

열하고있는어머니와세자매가눈에들어왔다.”

“ Yong Xin Huang의억울한죽음의진상을밝히고,살인경

찰의 기소를 위해 나는 5년을 뛰어다녔다. 중국계 이민자

는물론아시안들과흑인,중남미계이민자가함께단결했

다. 우리는 거리에서, 경찰청사 앞에서, 그리고 검사 사무

실에서시위를벌였다.”

CAAAV,나의첫조직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살해 경찰은 기소되지

않았다.정의는없었다.

미국 사법제도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던 나는

그날텅빈 CAAAV사무실에서밤새울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단단해지자, 더 이상 기대와

환상을갖지말자.”

투쟁을통해서나는이제활동가가되었다.

나는 종횡무진 달렸다. 운동의 조직가, 거리의

투사로…

나의 활동 반경은 넓어졌다 . 지역사회운동 ,

성소수자운동, 반제반전운동, 제 3세계연대운동,

재미동포 1. 5, 2세대청년운동에나는뛰어들었다.

조직가,거리의투사로나서다



지역사회운동,소수민족운동,반제반전운동에
참여하다.

CAAAV 정치국장(Political ED)으로 상근

활동. 뉴욕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노 점 상 권 익 운 동 , 세 입 자 권 리 운 동 ,

경찰폭력반대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에

적극 참여.

1994-
2004

아시안계 미국인들이 참가한 사회변혁

운동그룹 조직.

CAAAV내에 청소년 지역사회운동체인 차

이나타운 정의프로젝트(CJP) 조직 .

미국내 소수민족 사회운동가들과 함께

‘ 미 국 속 의 제 3 세 계 (Third World

Within)’를 조직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

이 라 크 침 공 을 반 대 하 는 활 동 과

반제반전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을 전개.

1999

1997-
1999

2001-
2007







재미동포 1. 5세대청년운동,성소수자운동에
참여하다.

재 미 동 포 사 회 운 동 연 수 활 동 인

'재미동포청년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

'(KEEP)’ 창립에 참여하고, 2주간 동안

한국 방문

1995

CAAAV에 재미동포 봉제 여성 노동자를

위한 영어교실 개설, 운영.

재미동포 성소수자모임 ‘이반 /

QKNY’조직, 활동.

‘7. 27 정전협정체결 50주년 워싱턴

디씨 자주평화대회’에 CAAAV대표단을

인솔하여 참가, 연대사 발표.

1995-
1999

1995-
1997

2003



여성근로자를위한생활영어

생활영어를 배우면서 1. 여성문제, 2. 근로자 권리, 3.

직장내에서의 인종관계에 관하여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

매주 토요일 3시간 씩 3개월. 수업료는 3개월에 25달러.



제 3세계연대운동을위해여러나라를방문하다.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쿠바 지지

연대성 국제행사에 2주간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

1996

필리핀 민족민주운동체 바이얀(BAYAN)

초청으로 3차례 필리핀 방문.

수빅만 미군기지반대활동 및 필리핀

진보운동단체와 연대, 지원활동을 전개.

인도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

(World Social Forum, WSF)에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2주간 참가.

미국 대표단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거주

웨 스 트 뱅 크 지 역 방 문 . 팔 레 스 타 인

주민들의 실상을 접함.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에 연대, 지원 활동 동참.

2004

2005-
2015

2012





모색



얼마 뒤 2006년 6월 한국에서 한미 FTA 저지 방미원정대 100 여명이

워싱턴 디씨에 왔다. 그 때 나는 한미 FTA 저지 재미위원회에서

국제담당으로 활동했다.

이 일들을 계기로 나는 점점 코리아 문제에 깊이 있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국제연대 활동가로 국제사회에 코리아문제를 알리고,

이어주는 역할이었다.

코리아 진보운동에 참여하다.

CAAAV의 활동을 마친 나는 2005년 CJP 친구들과 함께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을 돌며, 그 곳의 진보운동단체들을 방문했다.

홍콩을 방문했을 때, WTO 홍콩 각료회담 저지 국제투쟁위원회측에서 급히

나를 찾았다. 나는 이들을 도와 한국의 1,000여 원정투쟁단이 홍콩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통역과 사전 준비작업을 현지에서 했다.



2006년 부터 2008년 까지 3년 동안 나는 뉴욕의 재미동포 1.5, 2세대 단체인 ‘노둣돌 ’에서 상근자로,

2017년까지는 회원으로 활동하며, 코리아 문제에 대한 연대 사업에 활발히 참여했다.

한미 FTA 저지 활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 한국 노동운동과 전농 지원 활동 등등…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CAAAV의 활동은 나를 활동가로 성장시켰고, 30대 중반 부터 노둣돌 활동을 하며

코리아운동에 대한 나의 이해와 실천이 깊어졌다.

한편 나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Tri-State College of Acupuncture를 수료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이후

한의사가 나의 직업으로 되었다.













조국을찾아서

노둣돌 활동 시기, 나는 ‘조국’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남과 북을 방문했다.

1995년 나는 '재미동포청년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KEEP)’

창립에 참여하고, 2주간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사회운동단체 방문, 농촌 활동,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집회 참가, 8. 15 50주년 범민족대회 참가 등을 했다.

이어 2005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나는 2011 년 ‘재미동포청년

방북프로그램 (DEEP)’에 참가하여

2주간 조선을 방문하면서 ‘반쪽의

조국 ’이 아닌 ‘하나의 조국 ’을 온

가슴으로 느꼈다.

1995년 남측의 판문점을 갔었던

내가 2011년 북측의 판문각을

가면서 분단을 상흔을 통렬히

느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어 기필코

조국을 통일해야한다는 겨레의

염원이 나의 가슴에 메아리 쳐왔다.

우리민족에게는 그가 어디에 살든

분단의상처가깊숙이박혀있다.

해방 직후와 6. 25전쟁 시기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자행된 130만

여명의 양민학살 문제는 남의 일의

아니라 내 가족의 ‘숨겨진 가족사’

이기도하다.

나의 친할머니 형제 중에는 해방 직후

분단을 반대하며, 진보적인 활동에

나섰다가 무참히 학살 당한 분들도

있고, 억울하게 10여년 이상 옥고를

치룬분도계시다.







변혁운동에
뛰어들다

국제활동가로서

자주민주통일을위한

발걸음을내딛다



운 명 같 은 시 간 앞 에 서

나의 삶과 투쟁에서 40을 갓 넘긴 2010년대 초는 운명과 같은 시간이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걸려서 고생했던 암이 나에게도 찾아왔다.

다른 한편, 나는 정치학습모임에 참가하면서, 내 운동과 투쟁의 진로를

확정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기로 결심한 시간이기도 했다.

이후 나는 이 길을 동지들과 조직, 그리고 조국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속에서 나는 정치정세, 사회변혁운동이론 , 조국통일운동이론을

학습하였으며, 사업 방침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찾아 나섰다.

지난 10년 나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코리아 변혁운동에 힘을 쏟았다.

나는 코리아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선전가로, 한국의 진보정당을 지원

하는 국제연대 활동가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체결 촉구

운동을 전개하는 조직가로 대중활동을 벌여왔다.



선전활동

2 0 1 0 년 – 2 0 1 5 년

진보적 라디오 방송 WBAI 의 Asia Pacific

Forum 프 로 그 램 제 작 자 ( 프 로 듀 서 ) 로

활동하면서 조국의 사회정치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림.

2 0 1 5 년 - 2 0 1 9 년

한국의 사회운동 소식 및 분석기사를 편집하는

영문 온라인 뉴스매체 ‘줌 인 코리아(Zoom in

Korea)’에서편집책임자로 활동.

2 0 1 6 년

한국의 성주 사드 배치 반대활동을 위해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VFP) 회원들과 함께

미국대표단 일원으로 방한했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금지조치를당함.

2 0 1 2 년 - 2 0 1 6 년

미국인 사회운동가들과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위원회(Solidarity Committee for Democracy and

Peace in Korea)’를 조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정책을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영문 매체 기고

활동, 한국내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전개함.

2 0 1 6 년 - 2 0 2 2 년

Korea Policy Institute (KPI, 코리아정책연구소)

사업에 참가.

그 밖에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기고,강연 활동을 벌였음.

나는 조국의 사회정치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선전사업과 교육사업을 다방면에 걸쳐서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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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HDQ�$PHULFDQ�+RXVHZLIH�&RQIURQWV�6RXWK�.RUHD
V
1DWLRQDO�6HFXULW\�/DZ�vpugijhlkqcomedvpfps
nrt

+\XQ�/HH

�

2Q�WKH���WK�DQQLYHUVDU\�RI�WKH�GLYLVLRQ�RI�WKH
.RUHDQ�SHQLQVXOD��WKH�.RUHD�3ROLF\�,QVWLWXWH��LQ
FROODERUDWLRQ�ZLWK�7KH�$VLD�3DFLILF�-RXUQDO��LV
SOHDVHG �WR �SXEOLVK �D �VSHFLDO �VHULHV� ��7KH
��WK �$QQLYHUVDU\ �RI �WKH �8�6� �'LYLVLRQ �RI �WKH
.RUHDQ�3HQLQVXOD��$�3HRSOH
V�+LVWRU\����0XOWL�
VLWHG �LQ �JHRJUDSKLF �UDQJH� �WKLV �VHULHV �FDOOV
DWWHQWLRQ�WR�WKH�IDU�UHDFKLQJ�UHSHUFXVVLRQV�DQG
RQJRLQJ�OHJDFLHV�RI�WKH�IDWHIXO������$PHULFDQ
GHFLVLRQ��LQ�WKH�LPPHGLDWH�ZDNH�RI�8�6��DWRPLF
ERPELQJV �RI �-DSDQ �DQG �ZLWK �QR �.RUHDQ
FRQVXOWDWLRQ��WR�GLYLGH�.RUHD�LQ�WZR���7KURXJK
VFKRODUO\ �HVVD\V� �SROLF\ �DUWLFOHV� �LQWHUYLHZV�
MRXUQDOLVWLF �LQYHVWLJDWLRQ� �VXUYLYRU �WHVWLPRQ\�
DQG�FUHDWLYH�SHUIRUPDQFH��WKLV�VHULHV�H[SORUHV
WKH�KXPDQ�FRVWV�DQG�JURXQG�OHYHO�UHDOLWLHV�RI
WKH �GLYLVLRQ �RI �.RUHD� �6HH �3DUW �,,� �&KDUOHV
+DQOH\��,Q�WKH�)DFH�RI�$PHULFDQ�$PQHVLD��1R
*XQ�5L�ILQGV�D�KRPH�

�

6KLQ�(XQ�PL���3KRWR�FUHGLW��6KLQ�(XQ�PL�

�

�

+\XQ�/HH�LQWHUYLHZV�6KLQ�(XQ�PL

�

2Q �-DQXDU\ ���� �DIWHU �GHWDLQLQJ �KHU �IRU
TXHVWLRQLQJ �RQ �FKDUJHV �RI �YLRODWLQJ �WKH

Source: Korea Exposé https://koreaexpose.com/author/zoominkorea/ Source: Asian Pacific Forum, WBAI http://www.asiapacificforum.org/show-detail.php?show_id=237

Source: Foreign Policy in Focus https://fpif.org/south-korean-
labor-strikes-back/

Source: Asia-Pacific Journal https://apjjf.org/-Hyun-
Lee/4818/article.html Source: Women’s Media Center (WMC) https://womensmediacenter.com/shesource/expert/hyun-lee

https://koreaexpose.com/author/zoominkorea/
http://www.asiapacificforum.org/show-detail.php?show_id=237
https://fpif.org/south-korean-labor-strikes-back/
https://apjjf.org/-Hyun-Lee/4818/article.html
https://womensmediacenter.com/shesource/expert/hyun-lee


한국의 진보정당을 지원하는 국제연대 활동
나는 통합진보당, 민중당, 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국제 사업을 지원, 연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2013년 7, 8월

통합진보당 주최 7. 27 ‘한반도 국제포럼’에

언론인 팀 쇼락 , 진보운동가 그레고리

일리치와 함께 미국 대표단으로 참가.

8. 15 민족통일행사에 참가.

2014년- 2018년

통합진보당 해산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석기 의원 석방 활동에 미국 내

저명인사들이 동참하는 활동을 전개.

(제시 잭슨 목사, 노엄 촘스키 교수, 데니스

쿠치니치 전 미 연방 하원의원, 팀 쇼락,

그레고리 일리치등이 동참.)

2017년 9월- 2020년 12월

민중당 뉴욕연대(Minjung Solidarity of New

York)에 운영위원으로 참가하여, 민중당의

대미 자주평화외교활동을 지원.

2017년 9월

민중당 장진숙 기조실장의 방미활동 지원.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된 ‘민중의회 (People's

Congress) ‘행사에서 한반도 문제를 알리는

기조 발표와 토론회 발표를 통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사무실과 반전여성단체 코드 핑크

방문 활동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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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H�(URVLRQ�RI�'HPRFUDF\�LQ�6RXWK�.RUHD��7KH�'LVVROXWLRQ�RI
WKH�8QLILHG�3URJUHVVLYH�3DUW\�DQG�WKH�,QFDUFHUDWLRQ�RI�/HH
6HRN�NL�x�dhg�qwmm|c{o�vnf}teuzr�il
kj�~pfsy

+\XQ�/HH

�

&RQVWLWXWLRQDO �&RXUW �GHOLYHUV �UXOLQJ �WR
GLVVROYH �WKH �8QLILHG �3URJUHVVLYH �3DUW\�
6RXUFH��9RLFH�RI�3HRSOH�

2Q �'HFHPEHU ���� ������ �6RXWK �.RUHDdV
&RQV W L WX W L RQD O �&RXU W �GH O L YH UHG �DQ
XQSUHFHGHQWHG�UXOLQJ�WR�GLVVROYH�WKH�RSSRVLWLRQ
8QLILHG�3URJUHVVLYH�3DUW\�DQG�GLVTXDOLI\�DOO�ILYH
RI �LWV �UHSUHVHQWDWLYHV �IURP �WKH �1DWLRQDO
$VVHPEO\�

7KH�UXOLQJ�ZDV�LQ�UHVSRQVH�WR�D�SHWLWLRQ�ILOHG�E\
WKH �3DUN �*HXQ�K\H�JRYHUQPHQW �LQ �1RYHPEHU
�����WR�GLVVROYH�WKH�SDUW\�EDVHG�RQ�DOOHJDWLRQV
WKDW�LW�ZDV�XQGHU�RUGHUV�IURP�1RUWK�.RUHD�WR
VXEYHUW�WKH�6RXWK�.RUHDQ�VWDWH�WKURXJK�YLROHQW
UHYROXWLRQ� �7KH�JRYHUQPHQW�ILOHG�WKH�SHWLWLRQ
WZR�PRQWKV�DIWHU�LW�DUUHVWHG�833�ODZPDNHU�DQG
1DWLRQDO�$VVHPEO\�PHPEHU��/HH�6HRN�NL��ZKR�LV

FXUUHQWO\�EHKLQG�EDUV�RQ�FKDUJHV�RI�LQFLWLQJ�DQ
LQVXUUHFWLRQ�DQG�YLRODWLQJ�WKH�1DWLRQDO�6HFXULW\
/DZ��16/��

7K LV � L V � WKH � I L UV W � W LPH �6RXWK �.RUHD dV
&RQVWLWXWLRQDO�&RXUW�KDV�RUGHUHG�WKH�EUHDNXS
RI �D �SROLWLFDO �SDUW\ �VLQFH �LW �ZDV �IRXQGHG �LQ
������3UR�GHPRFUDF\�DGYRFDWHV�VWDWH�WKDW�WKH
FRXUWdV �UXOLQJ �ZLOO �VHW �D �GDQJHURXV �DQG
XQGHPRFUDWLF�SUHFHGHQW�IRU�VWDWH�UHSUHVVLRQ�RI
RWKHU �SURJUHVVLYH �SDUWLHV� �FLYLO �VRFLHW\
RUJDQL]DWLRQV� �DQG �SRVVLEO\ �HYHQ �LQGLYLGXDO
FLWL]HQV�

$FFRUGLQJ�WR�6RXWK�.RUHDQ�SXEOLF�LQWHOOHFWXDO
DQG�ORQJ�WLPH�UHXQLILFDWLRQ�DFWLYLVW�.DQJ�-HRQJ�
NRR��e7KH�833�KDV�EHHQ�WKH�RQO\�SROLWLFDO�SDUW\
IXOO\�DGYRFDWLQJ�QRW�RQO\�GHPRFUDF\�EXW�DOVR
WKH �FRUH �YDOXHV �RI �SHDFH� �UHXQLILFDWLRQ� �DQG
VRFLDO �MXVWLFH�f �.DQJ �IXUWKHU �VWDWHG �WKDW �WKH
GLVVROXWLRQ�RI�WKH�833�ZLOO �eQRW�RQO\�GHVWUR\
GHPRFUDF\� �EXW �DOVR �XQGHUPLQH �SHDFH�
UHXQLILFDWLRQ� �DQG �VRFLDO �MXVWLFH�f�

,QGHHG��PRUH�WKDQ�VLPSO\�VHHNLQJ�WR�XSURRW�WKH
833��WKH�FXUUHQW�6RXWK�.RUHDQ�DGPLQLVWUDWLRQ�
XQGHU�WKH�FRYHU�RI�DQWL�FRPPXQLVP�DQG�DQWL�
1RUWK�QDWLRQDO�VHFXULW\�FRQFHUQV��DLPV�EURDGO\
WR �GHOHJLWLPL]H �DOO �SURJUHVVLYH �HOHPHQWV �DQG
YDOXHV�WKDW�LW�GHHPV�WR�EH�LQ�RSSRVLWLRQ�WR�LWV
UXOH� �$W �WKLV �MXQFWXUH� �ZKDW �LV �RQ �GLVSOD\ �LQ
6RXWK�.RUHD�LV�WKH�VWDWHdV�HURVLRQ�RI�WKH�YHU\
GHPRFUDF\ �WKDW �WKH �SHRSOH �RI �6RXWK �.RUHD
KLVWRULFDOO\ �VWUXJJOHG �IRU �DQG �FRQWLQXH �WR
GHIHQG�



나는 2020년 12월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에 창립회원이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국제사업을 담당해왔다.

2018년 3월

김종훈 상임대표를 비롯한 민중당 대표단의 방미 활동 지원.

미 의회 방문, 제시 잭슨 목사와의 만남, 유엔 방문, 뉴욕대 강연, 코드 핑크 초청 행사 등을 조직.

4.27 남북정상회담, 6.12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중당이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

김종훈 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만남과 툴시 개버드, 드와이트 에반스, 짐 맥거번 등 3명의

연방 하원의원과의 개별 만남을 조직.

2018년 7월

민중당의 초청으로 제시 잭슨 목사 한국

방문단의 일원으로 한국 방문. 제시 잭슨

목사를 수행하여 민중당 주최 행사와 국회

초청 행사에 참석. 당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의원을 제시 잭슨 목사와 함께 면회.

2019년 2월

하 노 이 조 미 회담 앞두고 민중당 방 미

대표단의 미국 의회, 정책연구소 방문을 조직.

제프 머클리 연방 상원의원과 로 칸나,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의 면담 진행. 김종훈

의원의 맨스필드재단(대표 프랭크 자누지)

초청 강연 조직 및 통역.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촉구 운동 전개

2018년 가을- 2021년

2018년 – 2021년 2019년 4월

2019년- 2021년

‘한반도 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

(H.Res. 152)’을 52명의 미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하는데 결정

적 역할을 수행.

2019– 2020년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동료들과 함께 미국 연방의회 및 행정부, 미국 정책연구기관들, 미국 언론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미국 일반

대중들 속에서 코리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정치활동을 폭넓게

펼치는 일에 집중했다.

Woman Cross DMZ (위먼 크로스 DMZ)

조직위원으로 상근 활동.

미 의회와 미 행정부, 정책연구소, 언론 등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조직으로 ‘코리아 피스 나우

풀 뿌 리 연 대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를 조직. 미 전국 12개 지역, 분과가 만들어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내 연대체들인 ‘코리아 피스 나우 풀뿌리연대(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 , ‘코리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KPN) ’에서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한국 여성단체 대표자와 여성 정치인 권미혁, 이재정, 제윤경

의원들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바바라 리, 잰

셔카우스키 연방 하원의원 등의 만남을 조직.

미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강연을 조직.



2019년
2021년 5월

2019년- 2020년

한반도 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강연과 교

육, 인터뷰, 기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

2017년– 2021년

2020년 8월 이후 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내 세 연대체 KPNGN, PTN, KPN의 협의 조정기구인 ‘코리아 피스 파트너십(Korea

Peace Partnership, KPP)’을 만드는데 앞장 섰다. 나는 KPP가 진행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체결 촉구 활동,

미국 정부의 대조선제재조치 및 미국인의 조선방문금지조치 해제 촉구 활동,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활동, 코리아 학습모임에

적극 참여했다.

미 국무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스티브 비건 당시 부장관, 코리아 데스크 과장

등 면담. 미국의 대조선제재조치와 미국인의 조선방문금지조치를 해제하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의 시급성을 역설.

미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에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문안 삽입에 중요 역할을 함.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캠페인 발족

및 심포지움’ 발표자로 참가.

9월 경기도 주최 '2019 DMZ 포럼'의 'DMZ와 여성평화운동＇에 참가.











내생의마지막날들
2022년 3월 6일일요일나는코네티컷윈저의동생의집에서아버지,어머니,동생,동생의남편,

두조카,그리고벗들과함께시간을보냈다.

나는안다.이시간이영원하지않다는것을.

돌이켜보면내생애의봄,여름,가을,겨울같은시간이지나갔고,

이제또다른봄이오고있는듯하다.

오늘나는나의삶과투쟁에대한구술작업도마쳤다.









“어머니, 아버지. 나의가슴을열고마음을표현하지못했지만그동안저는당신의삶을

이해하고존경해왔습니다. 미안하고고맙습니다.

동생티나(도윤)와동생의남편네타, 그리고사랑스러운조카탈리, 에마.

늘당신들을기억할겁니다.

특히 탈리와 에마는 내가 온갖 근심을 잊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준 에너지였다.

사랑한다.”



“ 한반도의평화체제수립, 평화협정체결을위해함께힘쓴동료들, 고맙습니다.

저는 2023년 7. 27 정전협정 체결70주년 때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분단선을 넘고,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리라 기대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기를

염원합니다. 코리아의자주와통일에도힘써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지지 표합니다. 세계의 주인은 당신들이고, 새 세상을 꼭 만들어 내리라

믿습니다.”



“저를조국의자주민주통일을위한변혁운동의길로이끌어준동지들과조직, 그리고

조국에고마움전합니다. 잊지못할영광의시간이었습니다. 

고맙고또고맙습니다.”

이짧은말은그가구술을마치며남긴마지막말이다.



다음날, 2022년 3월 7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 이현정 님은 우리의 곁을 떠났다.

“4월의 봄 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그 땐 제가 물과 공기가 되어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계곡의 물이 되어,봄 날의 산들바람이 되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사진은이현정님의페이스북표지사진입니다.


